
감언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

후쿠오카현 경찰본부 국제수사과

무면허운전중

○ 실종하면 저임금으로 일하게 되거나 월급을 아예 못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.

○ 다치거나 병을 앓았음에도 보험을쓸 수 없어서 다액의치료비를 내야 할 가능성도있습니다.

○ 실종자라고 뒷다리를 잡혀서 범죄에 휘말릴 위험성도 있습니다.

기능실습처가아닌곳에서일하는 “자격외활동”은퇴거강제처분대상이며

3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
에 처단될 수 있습니다.

기업 측도 실종자인 것을 알면서 불법체류를 시킨 경우 “불법취업조장”으로
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.

범죄에 휘말리는 등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경우에는 즉시 110번 신고를 하십시오.

실종하면・・・

기능실습으로
일본에 왔는데
맨날 막노동하느라
정말 힘들다….

아는 사람한테 소개받은
ＳＮＳ에는쉽게
돈을 벌수 있는 일을
소개한다고 써있네.

간단한
일 !!
큰돈을
벌 수
있다!!

쉬지 말고
일해라！
넌 불법체류
신세라 갈데도
없잖아！

들은
이야기와
전혀 다른데..

돈은 안 주고
쉬는날도
없는데다가
일은 힘들고..

난 속았다‥

사장님한테
신세를 많이
졌지만 돈이
필요하니까
도망가야지 .

쉬는날이
하나도
없어서
졸려 죽겠다.

어떡하지.. 

아이를 쳐버렸다. 

도망쳐야지.

우와！경찰！

야!!

거기 서!!

이 사람
불법체류잖아！
체포한다！

그후에 그는 체포당해
피해자측에서 다액의
배상금을 청구받았다.
빚이나 배상금은
모국에서 부모가
대신에 갚게 되었다.

유혹에 넘어가지 않고
실습처에서 성실히
일했으면 이런 일은

아예 없었는데‥‥

韓国語

경찰홈페이지


